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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key factors for revitalizing the marine and water leisure equipment industry and 
to analyze their relative prioriti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Five main categories and 20 sub-factors were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xpert 
input. AHP analysis using responses from 32 experts showed that “Expansion of Cultural Engagement” 
rank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llowed by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and “Policy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t the sub-factor level, “Development of Leisure Complexes and Experiential 
Facilities” was the top priority, along with community-linked cultural infrastructure and marine leisure SOC. 
Technology-related factors showed comparatively lower importance. Industry experts emphasized cultural and 
experiential factors, while academic and public institution experts prioritized regulatory and infrastructural 
foundations. The findings provide practical insights and foundational data for policy development and 
strategic planning in the marine leisure equipme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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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풍부한 

강과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및 수상레

저 스포츠 성장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김희원, 2023). 국민 소득 수준 향

상과 주 5일제 근무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증

가는 서핑, 스탠드업 패들보드(SUP), 웨이크보

드 등 다양한 해양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

과 참여를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으며(김충환, 
2023),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

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2023)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이 해양

ㆍ수변 관광과 연계되어 있으며, 국내 해양레

저관광 소비 규모 역시 2023년 약 40.9조 원에 

이르는 등 전년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양수산개발원, 2024). 이러한 변화는 해

양수상레저 활동이 개인의 여가 만족을 넘어 

국가·지역 경제와 직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정태, 2021).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는 해양레저 산

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2024년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관광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

고, 해양레저관광지 지정,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해양수산부, 2025). 강원도 양

양·고성, 경상남도 남해안 등의 지역에서는 해

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

며, ‘2025 해양레저관광박람회’에서는 수백 개 

기업이 참가하여 최신 수상레저 장비와 스마트 

기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임종현, 2025). 그중에서도 경기도 시흥에 조

성된 인공 서핑파크 ‘웨이브파크’는 시간당 

1,000회 이상의 인공 파도를 발생시키는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계절 서핑 체험 환경을 

제공하며, 세계서핑리그(World Surf League, 
WSL) 대회 유치 등을 통해 해양레저·기술·관
광이 결합된 대표적 복합 인프라 사례로 평가

된다(송훈희, 2024; 이영진, 송영민, 2012).
이와 같은 해양수상레저 활동의 양적·질적 

확대는 수상레저 기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

어지고 있다. 기존의 모터보트·요트 중심 활동

에서 벗어나 서프보드, SUP, 카약 등 개인형 레

저기구는 장소·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통해 대중화를 견인하고 있으며(김
엘진, 2023; 해양경찰청, 2023), 전동 포일

(E-Foil), 전동 서프보드(E-Surfboard), 전동 수

상자전거, 플라이보드(Flyboard) 등 신기술 기

반 기구는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

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신재우, 2023; Royal 
Yachting Association, 2021). 나아가 IoT와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보드, GPS 추적 시스템, 
AI 기반 안전구조 지원 시스템, 스마트 안전 헬

멧 및 구명조끼 등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

성을 제고하고 있으며(박혜림, 2022), 친환경 

전동화 장비는 탄소중립과 해양 환경 보호 관

점에서 중요한 산업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남선, 김남훈, 2013; 서용석, 2021). 이처럼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은 단순한 장비 제조·유
통 수준을 넘어 기술·환경·안전·문화가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국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은 아직 기

술 혁신이 곧바로 시장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연결될 만큼 충분한 제도적 수용 환경을 갖추

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기술과 친환경 

기술은 중요한 잠재 요인이지만, 현 단계에서

는 이러한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

도록 체험 인프라, 이용자 문화, 인증 및 제도

적 기반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에 비해 제도ㆍ인프라ㆍ인력 측면

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하다. 우선, 공기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AHP 기법을 중심으로

65

주입식 보드나 전동 서프보드와 같이 사용 목

적과 위험 수준이 상이한 기구들이「수상레저

안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등 여러 법령에서 ‘물놀이기구’와 ‘레저장

비’ 사이에 모호하게 위치하면서, 동일한 기구

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규제와 인증 기준을 적

용받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지승현, 2024). 
더불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

부, 해양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의한 중첩 관

리는 안전 기준, 인증 제도, 통계 체계를 분절

적으로 운영하게 하며, 일부 신종 기구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반대로 과도한 규제로 인

해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이중적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지민준, 2022). 최근 해양경찰청

(2023)이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

발 및 안전인증시스템 구축’ 과제를 추진하는 

것 역시 신종 기구 등장에 비해 제도적 대응 

속도가 뒤처져 있음을 방증한다.
인프라와 전문 인력 측면 역시 주요 제약 요

인으로 지적된다. 해변·강·호수 인근의 샤워실, 
장비 거치·보관 시설, 수리·정비 공간 등 인프

라는 일부 인기 관광지를 제외하면 여전히 부

족하며, 장비 사용 후 유지·보수와 재사용을 지

원하는 구조 역시 미흡하다(김엘진, 2023; 박
명국, 김성규, 2002). 실제로 부산 수영구 광안

리 해수욕장이 샤워실과 보드 거치대 설치 후 

이용객 증가와 만족도 향상을 경험한 사례는 

인프라 개선이 해양레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을 잘 보여준다(김엘진, 2023). 그럼에도 다수 

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해양수상레

저 기구 이용 환경이 제한적이며, 강사·안전요

원·정비 및 운영 전문가 등 전문 인력 양성 체

계도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김인, 이
현경, 2020; 김충환, 2023). 특히 신기술ㆍ신기

구 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자격 인증 제도

가 미흡하여, 기술·시장 변화 속도에 비해 인력 

기반이 뒤처질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기존 학술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해

양수상레저 분야는 주로 안전관리 체계 및 법

제적 쟁점, 해양레저 관광 및 마리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연계 가능성, 여가만족과 참여 

동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김설향, 신
아름, 황선환, 2012; 유예지, 김주락, 2024). 최
근에는 스마트 해양레저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요인의 중요도를 AHP로 분석한 연

구(조우정, 유영동, 장다혜, 2025), 전동형 서프

보드 등 친환경 신기술 기구의 산업적 가능성

을 제시한 연구 등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려

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연구는 

특정 영역(법제, 안전, 관광, 개별 종목)에 국한

되어 있으며, 정책·제도, 인프라, 기술, 인력, 
문화·홍보 등 다양한 요인을 ‘해양수상레저 기

구산업’이라는 단일 프레임 속에서 통합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들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

선순위를 계량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기구 자체의 산

업 구조와 활성화 전략을 독립적 분석 단위로 

설정한 연구도 제한적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은 

국민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해양레저관광 수

요 확대, 스마트·친환경 기술 도입, 정부의 정

책적 관심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높

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해양수산부, 
2019, 2025; UNWTO, 2023). 그와 동시에 다

부처에 걸친 분절적 규제 체계, 기구 분류·인증 

기준의 모호성, 기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의 부

족, 기구산업에 대한 체계적 통계와 연구의 부

재 등 구조적 한계도 공존하고 있다(김경민, 
2015; 박명국, 김성규, 2002; 지민준, 2022). 
이러한 배경에서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경

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현안에 대한 부분적 논의를 넘어, 산업 전반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도출·분류

하고, 이들 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는 전략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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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동에 사용되는 기구의 제조, 수입, 
유통, 안전인증, 유지관리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을 중심으로 한다. 관광산업 및 문화산업은 독

립적인 산업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수요 형성과 활

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으로 한정

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 및 내수면에서 사용되

는 동력·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전반을 포괄하

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을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고,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정

책 및 제도,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기술 개발 

및 혁신,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 문화 저변 

확대 및 홍보 등으로 구조화한 후,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이들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

업의 전략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지자

체·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학문적·실천적 의의가 있

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

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

한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과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셋째,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전략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정책·학술 분야의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선정 기준은 해양수

상레저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또는 연구 경

험을 보유한 인물로 설정하였다.
초기 참여자는 연구자의 산업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스노우볼 샘플링

(snowball sampling)을 통해 집단을 확장하였

다. 최종적으로는 산업체 실무자, 공공기관 종

사자, 학계 전문가, 기구 사용자(선수 및 소비

자),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AHP 분석의 내용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 1>
과 같다. 

ID 전문 분야 구분 종사 기간

A
지자체 주무관

(해양레저 분야 박사)
기관 20년 이상

B
파워보트연맹 회장

(제트스키)
기관 20년 이상

C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기구안전인증)
기관 5년 이상

D
해양교통안전공단

(선임검사원)
기관 15년 이상

E
수상레저업 대표
(시설 및 교육)

산업 20년 이상

F 스포츠레저 전공 교수 기관 15년 이상

G 서핑협회장 기관 20년 이상

H 패들보드 협회장 산업 10년 이상

I 웨이크보드 선수 산업 15년 이상

J 수상스키 선수 산업 15년 이상

K
레저기구 제조업 대표

(제트스키 및 신종 기구)
산업 15년 이상

표 1. 전문가 인터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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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 연구, 전문가 인터

뷰, AHP 분석의 3단계 절차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산업 활성화와 관련

된 기존 연구 및 산업 동향을 검토하고 규제, 
안전성, 인증 기준,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초기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 연구

에서 도출된 요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요인을 탐색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예비 요인들은 전

문가 인터뷰 과정에서 재검토하였으며,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요인들은 통합하고, 서로 다른 상

위 범주에 동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

들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배치하였다. 그 결과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기술 개발 및 혁신,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 
문화 저변 확대의 5개 상위 요인과 20개 세부 

요인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AHP 분석의 특

성을 고려하여 각 상위 요인은 상호 독립적인 

전략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비록 실제 산업 환

경에서는 정책이 인프라 구축에 영향을 미치

고, 인프라가 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 연계성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

업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도출에 

초점을 두고 각 영역을 독립적인 단위로 구분

하였다. 
셋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요인 간 상대적 중요

도를 평가하는 쌍대비교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요인

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AHP 설문조사 참

여자는 해양수상레저 관련 산업체 종사자, 공
공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11
명은 요인 도출 및 계층구조 설계를 위한 전문

가 집단으로 활용되었으며, AHP 설문은 별도

의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총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AHP 설문

에도 참여하였으나, 두 집단은 동일하게 구성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AHP 모형은 문헌 연구

와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요인을 구조화하

고, 평가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전문

가가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연구 설계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 2>, <그림 1>과 같다.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AHP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해양수상레저 분야 전문

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분석에는 AHP 및 ANP 분석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소프트웨어인 Super Decisions를 사

용하여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최종 회수된 34부의 응답에 대해 논리적 일

관성(Consistency Index, CI)과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하여 응답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AHP 분석에서는 일반적

으로 CR이 0.1 이하일 때 일관성이 확보된 것

으로 판단하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2까지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는 CR이 기준을 초과한 2부를 제외하고, 총 

32부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본 연구는 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AHP 분석을 위한 요인 

구조를 정교화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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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계층 모형

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1:1 대면을 원칙으

로 하였으나, 일정상 대면이 어려운 경우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균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이었으

며, 필요 시 후속 연락을 통해 요인 검증 및 

AHP 모델 설계 관련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초기 라포(rapport) 형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참여자의 응답 환경을 

조성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녹음과 필기를 통

해 수집한 후 전사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였으

며,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요인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AHP 모델

의 계층 구조 설계에 활용되었으며, 새로운 요

인이 더이상 등장하지 않는 시점에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모든 절차는 참여자

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과 자료 활용 방식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

하였으며, 참여자는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하

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확보되었고, 녹음 여

부 역시 사전에 고지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연

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개인정

보와 응답 내용은 익명 처리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하였다. 인터뷰 일정은 참여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율하였으며, 이러한 윤

리적 절차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절차 세부 절차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구체화

- 한국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현황 파악 및 이슈 도출
- 연구목적 및 범위 구체화 및 연구 방향 설계

문헌 조사 연구 방향 설정

해양수상레저 기구 현황 자료 조사
선행 연구 조사

자료 분석 및 선행 연구 분석
해양수상레저기구산업 현안 파악

문헌 연구 및 조사 설계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1차 요인 도출 및 심층 인터뷰 질문지 구성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심층 인터뷰 수행

문헌 조사 심층인터뷰

해양수상레저 활성화 요인 1차 도출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요인 구조화

AHP 모델 설계 확정 및 
전문가 설문

- AHP 모델 설계 및 구조화: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조건 
  범주화
- 산업 및 관련 기관 종사자 집단, 정부(해양, 수상레저 관련 협회, 기관 등) 대상으로 AHP 설문

조사 수행 

AHP 분석 및 결과 도출 - AHP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및 주요 요인의 우선순위 도출

발전 전략 및 시사점 도출 -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및 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전략 제시

표 2.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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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전문가 인터뷰 결과

본 연구는 문헌 연구에서 도출한 예비 요인

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

약 요인과 개선 과제를 보완·구체화하기 위해 

해양수상레저 관련 정책 담당자, 산업 종사자, 
안전·인증 기관, 학계 전문가 등 11명을 대상으

로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기술 개발 및 혁신’,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 ‘문화 저변 확대’
의 다섯 상위 범주와 20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

조화되었다. 인터뷰 결과는 AHP 분석의 계층 

구조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각 범주

별 핵심 요인의 도출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현
장적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다섯 가지 상위 범

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요 견해와 

요인을 <표 3>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정책 및 제도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영역에서 전문가들

은 현행 법·제도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 기구가 ‘물놀이기구’와 

‘레저장비’ 사이에서 모호하게 분류되는 등 제

도 간 불일치가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공통

적으로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

과 이해도 부족, 부처 간 상이한 해석, 국제 기

준과의 괴리 등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한 

지자체 해양레저 정책 담당 주무관(A)은 다음

과 같이 현행 제도의 후행성을 비판하였다.

“다 유행하고 나서 그다음 법이 개정되고, 
또 그다음 법이 개정되고… 한 발짝씩 늦다

는 건 이 산업 환경과 트렌드를 지자체나 정

부에서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

요. 그래서 규제 혁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A).”

이러한 인식은 해양레저 관련 법제가 산업 

변화와 신기술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김인, 이현경, 2020; 이기춘, 2024; 지민준, 
2022). 전문가들은 규제체계 정비와 법령 간 

일관성 확보, 기구별 안전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제고, 해양레저 기

본법과 같은 상위 법적 기반 구축을 정책·제도 

영역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구분 주요 요인(응답자 ID)

정책 및 
제도

- 해양레저 기본 법적 기반 마련
  (A, C, H, K)
- 규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
  (A, C)
- 기구별 안전기준 인증 및 절차 보완
  (C, E, F)
- 표준 적합성 확보 및 인증제도 개선
  (C, D, G)

인프라 
구축

- 해양레저 SOC 확충(A, B, E)
- 물리적 접근성 개선(D, E)
- 관광 편의 부대시설 조성(A, E, I, J)
- 레저 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D, I)

기술 개발 
및 혁신

- 스마트 기술 도입(F, D, G)
- 친환경 기술 개발(F, D, E)
- AI 안전구조 시스템 도입(D, H)
- 이용자 중심 설계(E, C, K)

표 3. 전문가 인터뷰 결과

인적 자원 
전문화

- 정비운영 전문인력 양성(A, E)
- 안전 교육 전문인력 양성(A, D)
- 인력 인증체계 구축 및 전문화
  (A, D, I, K)
- 관계부처 및 기관 전문성 강화(F, G)

문화 및 
저변 확대

- 해양레저 인식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
  (A, F, G)
-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E, G)
- 지자체 정부 협력 기반 구축(B, C, G)
- 해양수상레저 관광콘텐츠 개발
  (A, B,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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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구축 및 개선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대해서는 도시형 

SOC와 레저 복합공간의 확충이 산업 활성화

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

다. 일부 지역(예: 광안리, 양양 등)은 장비 보

관소, 샤워장, 탈의실, 체험센터 등 기본 인프

라를 갖추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
수의 수역에서는 체험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재로 체험 프

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이 지적되었다. 

“양양은 서핑, 광안리는 SUP처럼, 지역마

다 자연 환경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종목 중

심 인프라 개발이 효과적이다. 산업 지속가

능성은 결국 지역성과 연결되어서 브랜딩되

어야 합니다(B).”

이는 해양레저 SOC 확충과 복합단지 조성

이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본 기존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엘진, 2023; 이영진, 
송영민, 2012). 전문가들은 지역별 자연환경과 

수요 특성을 반영한 종목 특화형 인프라 전략, 
성수기 중심 운영 구조를 보완하는 사계절형·
실내형 체험시설, 대도시 인근 접근성 제고 등

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 기술 개발 및 혁신 

기술 개발 및 혁신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전

동보트, 전동포일, 스마트 구조장비 등 신기술 

기반 기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강조하였

다. 스포츠레저 전공 교수(F)는 자율주행 기능

이 탑재된 전동보트, GPS·구조 시스템, 드론 

구조기술 등이 통합된 장비와 스웨덴 전기보트 

기업 캔델라(Candela)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러

한 방향성이 향후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지

향해야 할 기술 혁신의 모델이라고 평가하였

다. 이는 친환경·전동화 기술과 스마트 안전기

술을 해양레저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

시한 선행연구와도 연결된다(서용석, 2021; 신
재우, 2023). 다만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이 제

도적 뒷받침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규제와 

인증체계의 한계로 인해 시장 진입이 가로막히

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따
라서 기술 개발 및 혁신 영역에서는 스마트 안

전·구조 시스템과 이용자 중심 설계, 친환경 전

동화 기술 개발과 더불어,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제도 정비와 기술 표준화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인적 자원 전문화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와 관련해서는 강

사·정비사·안전요원 등 핵심 인력의 전문성이 

산업 신뢰성과 직결됨에도, 체계적인 교육·자
격·재교육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장에서는 경험 연차만으

로 ‘전문가’로 인정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

며, 유소년·여성·시니어 등 이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는 수상레저 안전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의 미

비를 지적한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성보

현, 2010; 이세환, 2020; 조승준, 2016). 전문

가들은 국가 공인 자격체계 확립, 정기적 역량 

갱신제 도입,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관계기관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인력 분

야의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5) 문화 및 저변 확대 

문화 저변 확대 영역에서는 해양수상레저 활

동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참여 기반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일부 기성세대가 수상레

저를 ‘위험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 안전사

고 보도의 편향성, 제도에 대한 불신 등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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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성장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해양레

저 정책 담당 주무관(A)은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과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감성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와 SNS 기
반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해양레저의 경제적·관광적 가치뿐 아니라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 전략을 중시한 연구 결과와

도 일치한다(김정태, 2021; 유예지, 김주락, 
2024). 전문가들은 SNS와 숏폼 콘텐츠를 활용

한 MZ세대 대상 감성적 홍보, 지역사회와 연

계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및 지역 대회 운영, 
공공기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통합 홍보 

체계,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와 연계된 문화 인

프라 구축 등을 문화 저변 확대의 핵심 방향으

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인터뷰 결과는 해양수상레

저 기구산업이 제도, 인프라, 기술, 인력, 문화

가 상호 연계된 복합 산업이라는 점을 확인시

켜 주었으며, 이후 AHP 계층모형 구성과 설문 

문항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2. AHP 분석 결과
 

1) 상위 요인의 우선순위

AHP 분석을 통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에 대한 다섯 상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

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문화 저

변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상위요인 CR 가중치 우선순위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0.0021

0.2150 3

인프라 구축 개선 0.2498 2

기술 개발 및 혁신 0.1061 5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

0.1742 4

문화 저변 확대 0.2548 1

표 4. 상위 요인 우선순위 분석 결과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 및 개선’(0.2498), ‘정
책 및 제도 기반 구축’(0.2150), ‘인적 자원 양

성 및 전문화’(0.1742), ‘기술개발 및 혁

신’(0.1061)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요인 비교에 대한 일관성 비율(CR)은 

0.0021로 0.1 이하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여 

응답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CR 값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해양수상레

저 기구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낮은 CR 값은 설문 구조의 단순

성보다는 전문가 집단 내 인식의 수렴 정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단순 장비·기

술 중심이 아니라, 문화적 수요 기반과 체험 

기회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는 산업이라는 점

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국민 인식과 참여 기

반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도 정비나 기술 혁

신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세부 요인의 우선순위

상위 요인별 네 개씩, 총 20개의 세부 요인

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
와 같이 요약된다.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에서는 ‘규제체계 정

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0.2697)’가 가장 중요

한 세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표준 정합성 

확보 및 인증제도 개선(0.2534)’, ‘기구별 안전

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0.2453)’, ‘해양레저 기

본 법적 기반 마련(0.2317)’ 순으로 도출되었으

며, CR은 0.0020으로 양호하였다. 이는 법·제
도의 양적 확충보다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서는 ‘레저 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0.3179)’이 최상위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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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해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0.2690)’, ‘관광 편의시설 조성(0.2352)’, 
‘물리적 접근성 개선(0.1780)’이 뒤를 이었다

(CR=0.0028). 이는 단순한 장비 대여 시설을 

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공간의 조성이 산업 활성화에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기술 개발 및 혁신에서는 ‘이용자 중심 기술 

설계(0.3952)’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고, 
‘스마트 안전구조 시스템 도입(0.2952)’, ‘스마

트 기술 도입(0.1849)’, ‘친환경 기술 개발

(0.1247)’ 순으로 나타났다(CR=0.0053). 이는 

기술 자체보다 사용자 경험과 안전, 현장 적용

성을 중심에 둔 기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에서 ‘정비·운영 전

문인력 양성(0.2762)’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

였으며, ‘관계기관 실무자 전문성 강화

(0.2703)’, ‘안전 교육 전문인력 양성(0.2578)’, 
‘인력 인증체계 구축 및 전문화(0.1957)’ 순으

로 나타났다(CR=0.0011). 즉, 장비 정비·운영

과 행정·안전 실무를 책임질 핵심 인력의 역량 

강화가 산업 신뢰성 확보의 출발점으로 인식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 저변 확대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문화

인프라 확충(0.2855)’이 1순위,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0.2591)’,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0.2503)’, ‘해양레저 인식 제고 및 참여 기

반 강화(0.2052)’ 순으로 도출되었다(CR=0.0033). 
이는 단순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문

화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 공공부문 간 협력 

구조가 해양레저 문화 확산의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3) 종합 가중치 분석

상위 요인과 세부 요인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20개 세부 요인의 종합 가중치를 살펴

보면, ‘레저 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

(0.0794)’이 전체 1순위로 나타났다. 이어 ‘지
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0.0727)’, ‘해양

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0.0672)’, ‘해
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0.0660)’, ‘지자체·정
부 협력 기반 구축(0.0638)’ 등이 상위권에 위

치하였다.
반대로, ‘친환경 기술 개발(0.0132)’, ‘스마트 

기술 도입(0.0196)’, ‘스마트 안전구조 시스템 

도입(0.0313)’ 등 기술 관련 요인들은 상대적으

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현재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단기적·실질적 효과가 기대되

는 공간·문화·제도 기반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1계층
(상위요인)

2계층
(세부요인)

종합 
중요도

전체 
순위

1.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1.1 
해양레저 기본 법적 기반 
마련

0.2317 0.0498 11

1.2 
규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

0.2697 0.0580 7

1.3 
기구별 안전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

0.2453 0.0527 9

1.4 
표준 정합성 확보 및 
인증제도 개선

0.2534 0.0545 8

2. 
인프라 
구축 및 

개선

2.1 
해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

0.2690 0.0672 3

2.2 
물리적 접근성 개선

0.1780 0.0445 15

2.3 
관광 편의시설 조성

0.2352 0.0588 6

2.4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

0.3179 0.0794 1

표 5. 종합 가중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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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층
(상위요인)

2계층
(세부요인)

종합 
중요도

전체 
순위

3.
기술 개발 
및 혁신

3.1 
스마트 기술 도입

0.1849 0.0196 19

3.2 
친환경 기술 개발

0.1247 0.0132 20

3.3 
스마트 안전구조 시스템 도입

0.2952 0.0313 18

3.4 
이용자 중심 기술 설계

0.3952 0.0419 16

4.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

4.1 
정비·운영 전문 인력 양상

0.2762 0.0481 12

4.2 
안전 교육 전문인력 양성

0.2578 0.0449 14

4.3 
인력 인증체계 구축 및 전
문화

0.1957 0.0341 17

4.4 
관계기관 실무자 전문성 강화

0.2703 0.0471 13

5.
문화 저변 

확대

5.1
해양레저 인식 제고 및 참
여 기반 강화

0.2052 0.0523 10

5.2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

0.2855 0.0727 2

5.3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

0.2503 0.0638 5

5.4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0.2591 0.0660 4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은 중요하지만 제

도적 수용성과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아직 상

대적으로 후순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AHP 분석 결과는 해양

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 중심

의 복합 공간과 SOC 확충, 지역사회와 연계된 

문화 인프라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공공부문 

협력 기반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체계 정비와 인력 전문화가 병

행될 필요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4) 집단 간 우선순위 비교 

마지막으로, 산업 전문가 집단과 학계·공공

기관 집단의 응답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업 

전문가들은 상위 요인 가운데 ‘문화 저변 확대

(0.3040)’와 ‘인프라 구축 및 개선(0.2432)’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였으며, 세부 요인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0.0846)’, ‘레
저 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0.0826)’, ‘지자

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0.0794)’, ‘해양레저 관

광 콘텐츠 개발(0.0769)’을 최상위 요인으로 평

가하였다. 이는 현장에서는 이용자 체험과 문

화적 수요, 공간 인프라가 곧 매출과 직결되는 

현실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계 및 기관 종사자 집단에서는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0.2771)’이 가장 중요한 상

위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세부 요인에서도 ‘규
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0.0883)’, ‘해
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0.0869)’, 
‘기구별 안전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0.0756)’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이는 제도권에서는 

법·제도의 안정성과 체계적 인프라 조성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집단별 우선순위 비교 결과는 향

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수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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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공간 중심)와 제도권의 관점(법·제도·안전 

중심)을 상호 보완적으로 조정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조와 소통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Ⅳ. 논의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

를 위해 전략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다섯 개 

상위 요인(정책·제도, 인프라, 기술, 인력, 문
화)을 중심으로 전문가 인터뷰와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반구조화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각 요인의 타당성과 현장의 체

감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개 

상위 요인과 20개 세부 요인을 확정하였다. 이
후 AHP를 통해 상·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와 종합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요인 분석에서 '문화 저변 확대'

가 가장 높은 중요도(0.2548)를 나타냈다는 점

은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본질적으로 수요 

기반 산업임을 보여준다. 수상레저 활동에 대

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위험하다', '나와는 거

리가 있는 활동'이라는 이미지에 머물러 있으

며, 실제 체험 기회도 특정 지역과 계층에 편

중되어 있다. 한 정책 담당 주무관은 "기성세대

는 수상레저를 위험한 활동으로 인식해요. 그
래서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 

등 SNS 홍보가 중요합니다(A)"라고 언급하며, 
인식 개선과 경험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는 해양레저 활동을 친숙하고 매력적인 

여가로 인식하게 하는 문화적 기반 조성이 장

비 공급이나 기술 도입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HP 결과에서 문화 영역의 세부 요

인 중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지자체·정부 협력 기

반 구축' 등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일회성 홍보를 넘어 지역 문화·
관광과 결합된 복합적 체험 구조가 수요 확대

의 핵심임을 뒷받침한다(김정태, 2021). 최근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과 같은 도심형 해양레

저 축제는 수상레저 체험을 지역 축제와 결합

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례

로 볼 수 있다(연합뉴스TV, 2026). 이는 지역

사회 연계 문화인프라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수요 기반 형성에 기

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문화 저변 확대가 가장 높은 중요도로 도출된 

결과는 기존 해양레저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다. 기존 연구들은 안전관리 체계, 관광 활성

화, 법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접근한 반면,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공급 중심 

산업이 아닌 수요 기반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

하였다. 이는 산업 발전의 선행조건이 기술 혁

신이나 장비 공급 확대가 아니라 실제 참여자 

기반의 형성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해양수상레

저 기구산업이 아직 시장 형성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우수한 장비와 기술이라도 

실제 이용자와 참여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산업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 혁신 자체보다 국민 인식 개

선, 체험 기회 확대,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 형

성 즉, 문화 저변 확대로 인한 대중화가 산업 

성장의 매우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위 요인 2순위로 나타난 '인프라 구

축 및 개선'과 종합 가중치 1순위 세부 요인인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0.0794)'의 결

과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성장이 공간과 

시설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해변·내수면·도심 수역 등 물리적 환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장비 보관소, 샤워·탈의 시

설, 체험센터, 주차·편의시설과 같은 기본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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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부족하여 실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어

려운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전문가 인터

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한 협회장은 "
양양은 서핑, 광안리는 SUP처럼, 지역마다 자

연 환경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종목 중심 인프

라 개발이 효과적이다. 산업 지속가능성은 결

국 지역성과 연결되어서 브랜딩되어야 합니다

(B)"라고 언급하며, 인프라 전략이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결합된 종목 특화

형·브랜딩 전략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

다. 실제로 웨이브파크와 같은 복합 해양레저

테마파크가 서핑 종목의 대중화와 장비 수요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례는(송훈

희, 2024),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이 

이용자 편의 차원을 넘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

업 전반을 견인하는 거점 전략임을 시사한다.
셋째,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이 상위 요인 

3위(0.2150)로 나타났고, 그중 '규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와 '표준 정합성 확보 및 

인증제도 개선'이 높은 가중치를 보인 결과는, 
현재 제도 환경이 산업 활성화의 병목 요인으

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인터뷰

에서 KC 인증 기준의 모호성, 부처 간 상이한 

해석, 신종 기구에 대한 분류 부재 등 제도의 

후행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동일한 기

구가 '물놀이기구'와 '레저장비' 사이에서 법령

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현실이 현장 혼

란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김인, 2020; 지민준, 2022). 아울러 일부 전

문가는 "친환경 전동 장비임에도 기존 부속서 

기준 때문에 리콜이나 금지 조치를 받는 경우

가 있다"고 언급하며, 기술 발전과 제도 간 간

극이 산업 혁신을 제약하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AHP 결과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계량화한 

것으로,12 정책·제도 요인이 최상위 우선순위

는 아니지만 산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필수 

기반임을 나타낸다.

넷째,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는 상위 요

인 4위로 나타났으나, 세부 요인에서 '정비·운
영 전문인력 양성', '관계기관 실무자 전문성 강

화', '안전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이 모두 중상

위에 위치한 점은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에서 

전문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장에서는 경력 연차만으로 

'전문가'로 간주되는 관행, 유소년·여성·시니어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부재, 
국가 공인 자격과 재교육 체계의 미비 등 인력 

양성 시스템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한 레저업체 운영자는 "현장에서는 단순히 몇 

년 일했다고 해서 '전문가'로 불리는 경우가 많

지만, 실제로는 기구 조작에 대한 지식도 부족

하고 안전 상황 대응 능력도 낮은 경우가 대부

분이다(E)"라고 언급하며, 인력 양성의 질적 수

준이 산업 신뢰성과 직결됨을 강조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인력 요인이 단기적 정책 우선순

위에서는 다소 후순위에 놓일 수 있으나, 중장

기적으로는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탱하

는 핵심 기반임을 나타낸다.
다섯째, ‘기술 개발 및 혁신’은 상위 요인 중 

가장 낮은 중요도(0.1061)를 기록하였고, 세부 

요인에서도 ‘친환경 기술 개발’, ‘스마트 기술 

도입’, ‘스마트 안전구조 시스템 도입’이 전반

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이는 기술 요인

의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라기보다, 현재 국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기술 혁신 수용 단계

를 넘어 보급 및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아직 이용자 기반, 체험시설, 제도적 수용 환경

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기술 혁신이 산업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기술을 경

험할 수 있는 공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기술 개발 및 혁신은 단기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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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요인이라기보다, 문화·인프라·제도 기반이 

일정 수준 형성된 이후 산업 고도화 단계에서 

더욱 중요한 전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집단별 분석 결과, 산업 전문가 집단은 

'문화 저변 확대(0.3040)'와 '인프라 구축 및 개

선(0.2432)'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학
계 및 공공기관 집단은 '정책 및 제도 기반 구

축(0.2771)'과 '인프라 구축 및 개선(0.2522)'을 

최우선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해양수상레

저 기구산업을 바라보는 현장과 제도권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산업 종사자는 

실질적인 체험 공간, 프로그램,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를 유입시키고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전

략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학계·공공기관 집단은 

법·제도의 안정성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접근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응답자들의 전

문 영역과 산업 발전 단계의 영향을 함께 반영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산업계 전문가는 매출, 
이용자 유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 현

장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문화 저변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인식한 반

면, 학계 및 공공기관 전문가는 제도적 안정성, 
안전 기준, 공공 인프라 조성 등 산업 기반의 

제도화 과정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아직 성숙 시장이라기보다 보급과 대중화를 확

대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도 문화·인프라 

요인의 중요도를 높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세부 요인 종합 중요도 분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산업 전문가 집단은 '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 '레저복합공

간 및 체험시설 개발',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문화·체
험·공간 기반 요인을 상위에 위치시킨 반면, 학
계·공공기관 집단은 '규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

관성 확보', '해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 '기구별 안전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 등 

제도·안전·공공 인프라 중심 요인을 상대적으

로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정책 생산자

와 산업계 간 인식 차이를 지적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정책 

설계 시 특정 집단의 시각에만 의존할 경우 정

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

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다섯 개 상위 요인을 설정하

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0개의 세부 요인을 

구조화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하위 

요인과 세부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상위 요인에서는 '문화 저변 확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정책 및 제도 기반 구

축'이 상위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세부 요

인에서는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 '지
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 '해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 등이 상위

권을 차지하였다. 반면, '친환경 기술 개발', '스
마트 기술 도입',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 

기술 관련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은 단순한 제조·유통 산업이 아니라, 문화·체
험·관광·안전·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전략 

산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문화·체험 인프라와 이

를 뒷받침할 제도·인프라 기반 정비가 선행되

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와 학계·
공공기관 간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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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점을 조정·통합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별 우선

순위와 종합 중요도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의 정책 수립, 예산 배분, 인프라 투자,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증적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무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인증 체계의 정

비가 우선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부처

에 분산된 기구 분류, 안전 기준, KC 인증체계

를 통합·정비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제

고하는 동시에, 전동형·친환경·스마트 기구 등 

신유형 장비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규제 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와 '표준 정합성 확보 및 인

증제도 개선'이 높은 중요도로 나타난 만큼, 단
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 기반과 지역 

연계 전략의 핵심 주체로서, 도심 접근형 체험

시설, 사계절 활용 가능한 실내·복합 공간, 지
역 축제와 연계된 해양레저 프로그램 등을 통

해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AHP 결과에서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과 'SOC 및 활

동지원시설 확충'이 최상위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는 개별 종목 지원을 넘

어 복합 해양레저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계(민간 기업)는 이용자 중심 기술

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질적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기술 요인의 전체 순위는 낮았으나, '이
용자 중심 기술 설계'가 기술 영역 내 최상위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단순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안전·편의성을 중심에 둔 제품 개

발과 서비스 설계가 중요함을 뜻한다. 전동형·
공기주입식 기구, 스마트 안전장비 등은 제도

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안전성 검증과 사용성 개선, 체험 프로그램 연

계 등을 통해 신뢰 가능한 브랜드와 시장을 구

축해야 한다.
넷째, 학계와 연구기관은 수요자 연구와 정

책 자문을 통해 지식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 저변 확대' 요인이 최상위로 나타난 만큼, 
국민 인식, 체험 동기, 기술 수용 태도, 안전 

인식, 제도 신뢰도 등에 대한 정량·정성 연구를 

강화하여 문화·체험 기반 확대 전략을 뒷받침

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인증체계 및 마

리나·복합단지 운영 사례 등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정책 모델을 제시함

으로써 정책 설계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

여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산업 종사자는 체험과 문화 기반의 수요 전략

을, 학계·공공기관은 제도와 행정 기반의 공급 

전략을 중시하는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

책은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

계자 협의체, 공동 연구, 정책 실험 사업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고, 문화·인프라·
제도·기술·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전

략을 설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 중심의 분석과 국내 

사례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의 전문가 집단은 산업 현장 경

험이 풍부한 실무자와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산업 현장의 실질

적 수요와 체감 문제가 분석 결과에 크게 반영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학계 및 공공기관 

전문가, 일반 이용자와 잠재 소비자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보다 균

형 있게 확대하고, 일반 이용자 및 잠재 수요

자를 포함한 후속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대

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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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이용자와 잠재 수요

자를 포함한 표본 확대, 요인 간 인과관계 분

석,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본 연

구 결과를 보완·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구성 요인

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 활

성화 전략 수립과 정책 설계를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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